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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체보완요법은 증거에 바탕을 둔 치료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보조적 수단들로 정의되며, 건강보존, 질병
예방과 종양치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점진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1,2 2002년도 미국의 한 조사에서는3 대체보완요법
에 관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경로는 가족이나 친구 (3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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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is 
very common among patients with a urological malignancy. We assessed 
the prevalence and patterns of use of complementary therapies among 
patients with bladder, prostate and renal cancers.
Materials and Methods: Between May and July 2004, we conducted a 
survey to assess the use of CAM at 13 outpatient clinics in Korea. Seven 
hundred and eleven patients with bladder (269), prostate (300) or renal 
cancers (142) were selected to answer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on 
CAM, which were then analyzed.
Results: Among 711 patients with urological malignancies, 279 (39.2%) had 
been treated with at least one type of CAM, in addition to conventional 
Western treatment. The cancer patients treated with radiation therapy or 
immunotherapy were more likely to employ CAM than those using other 
therapies. Age, gender, cancer type, occupations, religions, level of educa-
tion and disease status (stable or progressive) were not associated with 
the prevalence of CAM. 44.3% of CAM users wanted to discuss CAM 
techniques with their doctors, but only 24.8% received an explanation of 
there use.
Conclusions: CAM is used by a large number of patients with urological 
malignancies, particularly in those undergoing radiation therapy or im-
munotherapy. Urologists need to have an accurate knowledge and appre-
hension of CAM. The possible effects and side effects should be defined, 
with appropriate guidelines recommended for patients with a urological 
malignancy. (Korean J Urol 2006;47:6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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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논문은 대한비뇨기종양학회의 연구비
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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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문사설, 질환보조 모임, 신문광
고, 텔레비전, 인터넷 순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보
급의 발달과 집안이나 친척, 친구들을 중심으로 의료정보
교류 특징으로 대체보완요법의 수요가 높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Lee 등4이 성인 2,042명의 
전화조사결과, 29%에서 대체보완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Kim 등5이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
과에서는 78.5%가 이미 한 가지 종류 이상의 대체보완요법
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에서 
7-64% (평균 31%)에서6 암환자들이 대체보완요법을 사용하
고 있는 것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암환자들이 대체보완요법에 높은 관심과 함께 실제로 치료
로써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환자들의 관심에
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암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있어 
대체보완요법의 관심은 떨어져 있다. 의사 (primary care phy-
sician)와 한의사 (oriental medicine doctor)의 대체보완요법
의 진료율과 자문율은 각각 13.7%, 38.6%와 76.8%, 85.4%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의사들이 대체로 대체
보완요법에 대한 진료율과 자문율이 낮아 관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7 이러한 상황은 비뇨기종양에서도 예외
는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 비뇨기종양 환자에서 대체보완
요법은 그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국
내 자료가 전무한 실정으로 실제 이용률과 비용에 대한 대
략적인 파악조차도 힘들다.
  이에 저자들은 방광암, 전립선암, 신장암의 비뇨기종양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체보완요법의 이용 상태와 함께 
선호하는 환자들의 특성, 관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04년 5월부터 7월까지 국내 13개 비뇨기과 수련병원에
서 외래 추적을 하고 있고 방사선검사나 조직으로 진단이 
확인된 비뇨기종양 환자 711명에 대하여 대체보완요법에 
대해서 설문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에 관한 모든 질문
은 나이와 종양치료의 정도와 관계없이 스스로 기술하는 
질문서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에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의 남녀비는 8.6:1 (637명:74명)이었고 
평균연령은 65.5±10.9세 (23-100세)였다. 방광암 환자는 269
명, 전립선암 300명, 신장암 142명이었다 (Table 1).
    2. 질문지에 대한 내용
  질문에는 나이, 성별, 비뇨기암 종류 (방광, 전립선, 신장), 
직업종류 (한국표준직업분류-http://www.nso.go.kr/newnso/ 
standard/occupations/occupations.html: 입법 공무원, 고위 임
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직원, 서
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자, 농업 및 어업 숙련 근
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장치,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 노무직 근로자, 군인),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무교, 기타), 교육의 정도 (무교육,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병의 정도 (안정화, 진행성), 대체보
완요법의 종류, 대체보완요법의 치료비용과 기간, 대체보완
요법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 유무 등이 포함되었다.
    3. 통계방법
  통계프로그램은 SPSS 11.5 version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인 방법으로는 SPSS 프로그램 (11.5 version)의 Anova test와 















Didn't finish elementary school 31
Graduated elementary school 137
Graduated middle school 127
Graduated high school 185
Graduated college or university 167










Chemotherapy +/- surgery 25
Immunotherapy +/- surgery  9
Hormone therapy +/- surgery  145
Radiation therapy +/- surgery  13
Observation 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22   대한비뇨기과학회지：제 47 권 제 6 호 2006
Student's t-test를 사용하였고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
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결      과
    1. 대체보완요법의 이용 실태
  설문지의 응답자 중 최소 1가지 이상 대체보완요법을 시
행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은 39.2% (279명)였다. 대체보완요
법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279명의 평균 치료기간은 15.6개
월이었고 1인당 평균 소요비용은 1,349,341원이었다. 279명 
중 특정한 대체보완요법의 종류를 밝힌 환자는 207명이었
다. 80.7% (167명)가 저지방식, 생식, 금식 등의 음식과 관련
된 요법 (diet therapy)을 선호하였고 6.8% (14명)에서 약초나 
생약 (herbal medicine)을, 6.3% (13명)는 뜸, 부황 (moxa cau-
tery), 3.4% (7명)에서는 침 (acupuncture), 나머지는 동종요
법, 척추교정요법 (chiropractic medicine), 명상요법, 자기장
요법 등을 사용하였다 (Table 2).
    2. 대체보완요법의 사용률과 환자의 특성과의 관계
  면역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들이 수술, 
항암치료나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거나 경과관찰 중인 환자
들보다 대체보완요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p=0.033). 성별, 나이, 종양의 종류, 직업의 종류, 종교, 교육
의 정도, 병의 진행정도는 대체보완요법의 사용률과 통계
적으로 연관이 없었다. 교육 정도에 관하여 통계적으로 의
미는 없었으나 (p=0.227), 무교육자에서 대체보완요법 이용
률 (25.0%)이 낮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한 환자들에서 이용률
(51.1%)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등 교육수준에 비례하는 양
상을 보였다 (Fig. 2). 직업분류에서도 통계적 연관성은 없
었지만 (p=0.523), 단순노무종사자들에 있어서 대체보완요
법 이용률 (24.4%)이 떨어졌다.
    3. 대체보완요법의 관심
  비뇨기종양을 가진 환자들의 44.3%가 대체보완요법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이들이 실제로 의사에게서 원하는 대
체보완요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사람은 24.8%였다.
    4. 방광암, 전립선암, 신장암 각각에서의 대체보완요법 
이용 실태
  방광암, 전립선암, 신장암환자의 대체보완요법 이용자는 
각각 34.9% (94/269), 44.3% (133/300), 36.5% (52/142)였다. 각 
종양에 따라 40.7%, 45.0%, 45.2%에서 대체보완요법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이들이 실제로 의사에게서 원하는 대
Table 2. Type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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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f pati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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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of CAM (711 patients) 279 (39.2)
Number described about
 207 (74.5)
  specific name of CAM
CAM types
Diet therapy 167 (80.7)
Herbal medicine  14 (6.8)
 Moxa cautery  13 (6.3)
Acupuncture   7 (3.4)
Homeopathic medicine   2 (1.0)
Chiropractic medicine   2 (1.0)
Transcendental medicine   1 (0)
Magnetic field therapy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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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valenc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according to treatment modality.
Fig. 2. Prevalenc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according to the degre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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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보완요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사람은 21.6%, 30.4%, 
16.7%였다. 각각의 암에 대해서 대체보완요법을 사용한다
고 응답한 환자 (94, 133, 52명)의 평균 치료기간은 18.5개월, 
14.3개월, 13.5개월이었고 1인당 평균 소요비용은 1,282,837
원, 1,607,247원, 893,757원이었다. 
고      찰
  이 조사의 목적은 비뇨기종양 환자에서 대체보완요법의 
사용과 특성을 파악하고 비뇨기종양 의사들에서 대체보완
요법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
적인 조사에서 대체보완요법 이용률은 1990년 34%에서 점
차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는 42%까지 증가하였다.2 이렇
게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로는 인터넷 판촉과 자신의 몸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관리하려는 관심, 현대의학의 치료한계
로 기인하는 의료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보고 있다.8,9 중증 
질환자의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 보고자 하는 바
람은 대체보완요법의 강력한 동기가 된다.10
  이번 조사에서 비뇨기종양 환자들의 대체보완요법의 이
용률은 39.2%로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외국에서 증가되
는 추세와 높은 인터넷의 보급으로 보아 향후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양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요 대체보완요법의 종류
는 식이요법으로 음식이 그들의 질환관리에 가장 큰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에서 저지방식이나 생
식을 포함한 식이관리가 주종을 이루었고 드물게 금식을 
하는 등 전체의 80.7%가 식이요법을 이용하였다. Kim 등5
이 발표한 내과 148명 종양환자들의 조사에서 67.1%가 치
료용 버섯을, 54.1% 약초, 50.6% 채식, 46.5% 인삼 등 식이
와 관련된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종양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977년 미국의 Faw 등11은 레이어트릴 (살
구․아몬드 등의 핵에서 만드는 항암제), 민속 의료, 회복요
법 (healing), 1980년 핀란드의 Arkko 등12의 발표에서는 약
초나 비타민제 식이요법, 1994년 영국의 Downer 등13은 이
완요법, 식이요법, 동종요법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
어 대부분 식이요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인당 대
체보완요법 치료에 대한 환자의 평균 소요비용은 1,349,341
원으로 Kim 등5의 1개월간 평균 소요비용인 1,380,000원과 
비슷한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나 여느 종양 환자와 비뇨기
종양 환자의 소요비용이 비슷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 면역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
들이 수술, 항암치료나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거나 정기적
인 경과관찰 중인 환자들보다 대체보완요법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1). 성별, 나이, 종양의 종류, 직업의 종
류, 종교, 교육의 정도, 병의 진행정도는 대체보완요법의 사
용률과 통계적으로 연관이 없었다. Kim 등5은 젊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대체보완요법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
었으나 무교육자에서 대체보완요법 이용률 (25.0%)이 낮았
고 대학원까지 졸업한 환자들에서 이용률 (51.1%)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등 교육수준에 비례하는 양상을 보인다 (Fig. 
2). 교육을 많이 받았을수록 정보의 획득이 쉽고 경제적 여
유가 있기 때문에 쉽게 대체보완요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분류에서도 단순노무종사자들에서 대체보
완요법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과도 일치한다. Wilkinson 등3
의 보고에도 고등교육과 고수익을 가진 전립선암 환자들이 
대체보완요법을 더 많이 이용 (p＜0.002)하는 것으로 나타
나 조사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이번 조사에서 통계적 유의
성은 없었지만 (p=0.078) 남자가 여자보다 대체보완요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한국사회에서 경제
적인 지위를 남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겠
다. 그러나 경제적인 수입정도와 성별에 따른 경제적 지위
를 조사하지 않아 서로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Yi 등14은 암과 함께 일반적 질환을 포함한 전체 환자들
로 조사하였는데 85세 이상의 고령에서 대체보완요법의 비
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와 대체보완요
법의 관계는 더 자세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
양이 진행성인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보다 대체보완요법을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나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특별
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kinson 등3은 
전립선 암환자에서 호르몬 요법을 사용하는 환자가 대체보
완요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전립선암 환
자들에서 병이 진행되었을 때 호르몬 요법을 더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또한 실제로 병이 진행성인 상태
에서 대체보완요법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그 이유로 진행
성인 암을 가진 환자의 심리상태를 설명하였는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느낌과 모든 수단을 다 해보려는 노력의 일환
으로 관습적인 치료 외에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종양의사들은 종양과 관련된 대체보완요법에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보완요법의 사용에 대한 태도는 모호하다. 외국
의 조사15에서도 종양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의사의 81.7%에
서 대체보완요법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 중 
92%에서 결국에는 환자들이 대체보완요법을 사용하는 것
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80.2%에서 환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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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대체보완요법 사용에 관해서 
적절하게 권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관심
여부의 질문에 응답한 환자들 (706명)의 43.3% (305명)에서 
대체보완요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들이 관심 있어 하는 대체보완요법에 대해서 종양을 담당
하는 의사들에게 설명을 들은 환자는 24.8%로 우리나라 의
사도 외국 의사의 대체보완요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비
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종양을 연구하는 의사가 과학
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대체보완요법을 신뢰하지 않아서 치
료로서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비뇨기의사가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
유만으로 대체보완요법을 등한시하기에는 비뇨기종양 환
자의 수요가 너무 높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음성적
인 사용으로 결국 환자들에게 부작용의 피해가 갈 뿐만 아
니라 어떤 방법이 좋은지 판단이 되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치료계획에 대한 혼돈이 생겨 치료의 순응도도 떨어질 것
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최근에 사회적으로 대체보완요법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사회에서도 과학적으로 대체보완요
법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14,16 이러한 접근성
은 과학적인 관심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체보완요법에 
관한 과학적인 실험과 입증으로 치료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필요로 한다. 사회전반에 대체보완요법의 늘어나는 
관심과 수요에 대한 경향을 인식하여 비뇨기종양 의사들은 
대체보완요법의 작용원리와 부작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환
자에게 치료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결      론
  비뇨기종양을 가진 환자들이 대체보완요법에 높은 관심
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
히 방사선이나 면역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을 때 더 높은 이
용률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비뇨기과 의사도 이러한 경향
을 인식하여 과학적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무시
할 것이 아니라 대체보완요법의 작용원리와 부작용을 충분
히 연구하고 조사하여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올바른 지침
을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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